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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사모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만들어 놓은

온갖 혼란함과 더러움,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새로운 질서를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Worship – 하늘을 여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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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경진

먼저 보이신 기도

깊어지는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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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에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특징이 하나 있

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마 26:41, 막 14:38), 누가복음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되

었습니다. 바로 ‘슬픔’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눅 22:45)

성경은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슬픔은 기도를 막아섭니다. 슬픔은 시험에 들게 하거나 도리어 믿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흘리

다가 결국 기도할 힘조차 고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독한 슬픔은 신앙을 잠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될 정

도로 힘겹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싸움

을 하셨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들의 마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거기에 자신의 뜻을 

맞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눅 22:46)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지 못하고 낙망한 모습을 안타까

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

에 앞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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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는 연약한 사람들, 잠든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

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예배의 자

리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

일 수도 없어서 슬픔에 눈물만 흘리다가 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힘겨운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슬픔 속에

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힘겨운 싸움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제일 먼저 견

뎌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상황이 어렵든
지, 좋든지 늘 기도합시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힘



9

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시험
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래니 울프Lanny Wolfe가 작사·작곡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Lanny Wolfe,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글 송용원

희망에서 소망으로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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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엘륄은 ‘희망espoir’을 ‘소망espérance’과 구분합니다. 그는 “희망이란 가능한 것의 카드놀이

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근거가 있을 때 사람은 희망을 품는다는 말이지요. 희망은 좋은 것이

긴 하나, 풀처럼 마르기 쉽기에 희망 고문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대상을 기다

리는 희망은 때론 비극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을 그려 낸 작품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했던 영화 <애수>가 있습니다. 2차 세

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가을, 안개가 자욱한 런던 워털루 다리에 지프 한 대가 섭니다. 오십

이 다 된 독신 남자가 조용히 내려 추억에 젖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곳도, 그녀가 죄책감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곳도 이 워털루 다리였습니다. 남자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포자기한 채 거리의 여자로 전락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남자와 조우했지만, 여자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녀를 회상하는 장면은 실현되지 못할 희망의 숙명을 잘 보여 줍니다. 

기다림이 아픔을 동반한다는 필연성을 폴 틸리히는 ‘갖고 있지 않음not having’과 ‘갖고 있음having’

을 동시에 지니는 기다림의 속성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소망만 아니라 희망도 이 두 속성을 나

름 갖고 있어 소망과 희망을 언뜻 쌍둥이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만 품고 기

다리면 결국 ‘갖고 있지 않음’으로 마감되지 않을지요. 희망의 바구니란 결국에는 담을 수 없

는 걸 담으려 한 인간의 염원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소망의 바구니는 잠시는 아니라도 종국에는 받을 수 있는 걸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 머무르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리하는 소망

을 품고 기다리면 ‘갖고 있음’으로 마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희망으로 ‘갖지 못함’을 소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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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하는 것은 주의력, 갈망, 
그리고 소망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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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게 되고, 희망으로 ‘알지 못함’을 소망으로 알게 되며, 희망으로 ‘붙잡지 못함’을 소망으

로 붙잡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 안에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열린 문을 분주히 

찾아다니는 발걸음과 같은 것이라면, 소망은 굳게 닫힌 문을 힘껏 걷어차는 발길질과 같은 것 

아닐지요. 열린 문을 찾지 못한 희망은 흔들리게 마련이지만, 닫힌 문을 부수는 소망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에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절실하지 않을지요. 

세상사를 둘러보면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소망은 아무나 품기가 어렵습니다. ‘끝까

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도 그들도 처음엔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

나 그들이 기다렸는지는 몰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그만

두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다림을 기다림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소망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잠시 기다렸던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소망의 사람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거대한 바위 위에 단단

히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의 희망을 앗아가는 고난을 우리는 잠시 겪습니
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
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안겨 주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롬 8:18). 
그러니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점차 바라
보게 됩니다. 보이는 희망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
한 것임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고후 4:18).

- 송용원 『사이에서』 (IVP, 2022) 137~141쪽.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To some who we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one else, Jesus told this parable: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Two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
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The Pharisee stood by himself and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
다 하고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누가복음 18:9~14

오늘의 찬송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1
수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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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a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

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

시니라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an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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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9~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고,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

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9절). 그들은 그릇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이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지만,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단지 바

리새인만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지닌 모든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

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칩니다”(11~12절) 

그의 기도에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고 자만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들은 모두 그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

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

사 제목들을 자신이 행한 공로들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자신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보

다 자신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인정하십니다(13~14).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사회의 양

극화를 보여 주며, 세리는 바리새인이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도 합니다(4절).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설 자리조차 없어 그는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13절) 이 짧고 단순한 기도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절박한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죄인임

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자라고 분

명하게 가르치십니다(14a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14b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

다’라는 자기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2.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세리의 기도는 진실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리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

는 기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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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10~12   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

오.  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

음을 주십시오.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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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
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People were also bringing babies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rebuked 
them.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
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But Jesus called the children to him and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

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Truly I tell you,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누가복음 18:15~17

오늘의 찬송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22
목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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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환대하십니다(15~16).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기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기와 아

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저지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아기들은 ‘순수함’이나 ‘미래의 희망’이 

아닌 ‘어른이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제자들

을 꾸짖습니다(15절). 제자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목적 및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방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6a절). 예수님은 과부와 세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같이 사회적

으로 약자인 어린이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16b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고 뛰어난 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이

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자들의 나라입니다. 

2.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17).

예수님은 이어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

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17절) 어린이는 모든 것

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부모나 어른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의존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

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17절의 헬라어 원어 본문은 용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으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사회 속에서 낮고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가 예수님

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약하고 낮은 이들

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서는 이 땅의 질서가 역전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

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깨

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고백을 드립시다.

2. �주변에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받았던 대우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

로 환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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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1:1~3   1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

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뗀 아이와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

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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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A certain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
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 except God alone.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
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

니라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he said.

누가복음 18:18~30

오늘의 찬송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3
금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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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
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You still lack one 
thing.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When he heard this, he became very sad, because he was very 
wealthy.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Indee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Those who heard this asked, “Who then can be saved?”
18:20 

출 20:12-16; 신 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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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
느니라

Jesus replied,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Peter said to him, “We have left all we had to follow you!”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Truly I tell you,” Jesus said to them, “no one who has left home 
or wife or brothers or sisters or parents or children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라 하시니라

will fail to receive many times as muc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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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한 관리가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18~25).

한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습니다(18절).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온, 겉으로 보기엔 흠 없는 신앙

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영생은 삶의 다음 단계로 놓인 수순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영생의 길은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는 것에 있

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22절) 예수님이 그를 제자의 길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큰 부자’인 그는 근

심하며 물러섭니다(23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

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24절) 이 땅의 세상을 지배하는 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못해, 

마치 나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2.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26~30).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26절) 사람이 스스로 의롭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27절)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는 노력은 구원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

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28절) 베드로를 대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또한 오는 세

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29~30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소유

나 명예보다 크며 천국을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에서 내

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자의 근심’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

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 부르심 앞에 나의 결단은 어떤지 기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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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25~28   25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

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26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27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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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

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

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Elisha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y do you want to involve 
me? Go to the prophets of your father and the prophets of your 
mother.” “No,” the king of Israel answered, “because it was the 
LORD who called us three kings together to deliver us into the 
hands of Moab.”

14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

니하였으리이다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Almighty lives, whom I 
serve, if I did not have respect for the presence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I would not pay any attention to you.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But now bring me a harpist.” While the harpist was playing, the 
hand of the LORD came on Elisha

열왕기하 3:13~27

오늘의 찬송 293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4
토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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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and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will fill this valley 
with pools of water.

17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
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

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will see neither wind nor 
rain, yet this valley will be filled with water, and you, your 
cattle and your other animals will drink.

1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This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he will also 
deliver Moab into your hands.

19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
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You will overthrow every fortified city and every major town. 
You will cut down every good tree, stop up all the springs, and 
ruin every good field with stones.”

20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The next morning, about the time for offering the sacrifice, 
there it was – water flowing from the direction of Edom! And 
the land was filled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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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

21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Now all the Moabites had heard that the kings had come to 
fight against them; so every man, young and old, who could 
bear arms was called up and stationed on the border.

22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
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When they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he sun was shining 
on the water. To the Moabites across the way, the water looked 
red – like blood.

23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
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That's blood!” they said. “Those kings must have fought and 
slaughtered each other. Now to the plunder, Moab!”

24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

람을 치고

But when the Moabites came to the camp of Israel, the 
Israelites rose up and fought them until they fled. And the 
Israelites invaded the land and slaughtered the Moabites.

137136



25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
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

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They destroyed the towns, and each man threw a stone on 
every good field until it was covered. They stopped up all the 
springs and cut down every good tree. Only Kir Hareseth was 
left with its stones in place, but men armed with slings 
surrounded it and attacked it.

26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칠백 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When the king of Moab saw that the battle had gone against 
him, he took with him seven hundred swordsmen to break 
through to the king of Edom, but they failed.

27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Then he took his firstborn son, who was to succeed him as 
king, and offered him as a sacrifice on the city wall. The fury 
against Israel was great; they withdrew and returned to their 
ow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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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13~20).

세 왕이 연합하여 전쟁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집니다. 7일 동안 광야 길을 돌다

가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9절). 이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 보십시오”(13절)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거짓 선지자, 바알의 예언자

들을 겨냥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악사를 부르게 합니다(15절). 

악기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임하자 엘리사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

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16~17절).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 하

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20절).

2. 모압이 파괴됩니다(21~27).

다음 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씀대로 물을 보내시고, 그 물을 본 모압 군대는 ‘햇빛에 붉게 빛

나는 물’을 보며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워 죽은 줄 알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모압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물샘을 막고, 과수원까지 파괴하면서 진격합니다(25절).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임합니

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모압 왕은 자신이 패할 것을 직감하자, 자신의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쳐 버립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

명을 불사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기록됩니다(27절). 이 격노함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의 거룩함과 정의, 생명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엘리사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은 여호람을 책망하며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응답하지도 않

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

는 문제를 발견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겸손을 구합시다.

2.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세를 거두었지만, 모압 왕의 끔찍한 우상 숭배적 행동으로 전쟁

이 멈춥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투를 다시 묵상하며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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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6~20   16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

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17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

요한 것은 아니다.  18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

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19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20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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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  I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이자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 정동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14명의 한국인과 언더우드 목사, 로스 목사가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참석자 중 3인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2명의 장로가 선출되었다. 1895년 서대문안, 경희궁 

건너편 옛 피어선 성서학원 바로 아래에 한옥 예배당을 마련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다. 이때부터 

‘정동교회’란 명칭 외에 ‘서대문교회’와 ‘새문안교회’(새문안이라는 이름은 서울 서쪽 문을 ‘새문’이

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라는 명칭이 혼용되다가 새문안교회로 정착되었다. 교인이 늘어

나자 1910년 현재의 위치에 서양식 벽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이전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증축과 

신축을 거친 후, 2019년 지금의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똘뱅이 www.honggoon.net

Space – 공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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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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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5
주일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

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138:7)

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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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
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

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

다 하니

The wife of a ma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cried out 
to El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he revered the LORD. But now his creditor is coming to 
take my two boys as his slaves.”

2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
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

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Elisha replied to her, “How can I help you?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she said, “except a small jar of olive oil.”

3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
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Elisha said, “Go around and ask all your neighbors for empty 
jars. Don't ask for just a few.

열왕기하 4:1~7

오늘의 찬송 285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26
월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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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Then go inside and shut the door behind you and your sons. 
Pour oil into all the jars, and as each is filled, put it to one side.”

5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
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She left him and shut the door behind her and her sons. They 
brought the jars to her and she kept pouring.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

름이 곧 그쳤더라

When all the jars were full, she said to her son, “Bring me 
another one.” But he replied, “There is not a jar left.” Then the 
oil stopped flowing.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

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She went and told the man of God, and he said, “Go, sell the oil 
and pay your debts. You and your sons can live on what is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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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1~2).

이 본문은 한 여인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동료 선지자, 즉 하나님

을 경외하던 사람의 아내였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빚에 쫓기고 심지어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

려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슬픔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1절). 엘리사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 주시오.”라고 물

으며 문제의 해결을 외부가 아닌 여인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2절).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

소?”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었습니다. 여인은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2. 과부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3~7).

엘리사는 여인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

시오. ”(3절) 가능한 많은 그릇을 얻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

름을 빌려 온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의 명령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

다. 조그만 기름 한 병으로 어떻게 수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계산하

거나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며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릇이 있는 한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고 모든 

그릇이 찼을 때야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그 기름은 빚을 갚기에 넉넉했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의 크

기만큼 담긴다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빌린 그릇만큼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그릇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통로가 됩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지금 나의 삶에서 ‘기름 한 그릇’처럼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

는 나의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2. �과부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 순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얼마나 됩

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며 머뭇거리기보다 신뢰함으로 즉각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을 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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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6:5~10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6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7 억눌린 사

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8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

랑하시고,  9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10 시온

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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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Jesus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by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fulfilled.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He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insult him and spit on him;

33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
리라 하시되

they will flog him and kill him.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
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누가복음 18:31~34

오늘의 찬송 279 인애하신 구세주여

27
화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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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수난을 예고하십니다(31~33).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또다시 자기에게 있을 수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보아

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31절)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실 죽음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

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

이다.”(32~33a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성공이나 권위 쟁탈

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욕과 수치스러움, 불명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

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33b절)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

다. 예수님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2.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34).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받

을 수난을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꽤 자주 마주

하며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

니다(34절). 아직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완성하

실 사역은 ‘메시아의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메시

지는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

앞의 현실과 자신들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 사도행전에서 밝혀지듯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담대하게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약의 예

언을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그 본문들의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밝힐 것입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고난과 죽음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예루살

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뜻

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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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19~23   19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20 이것이 주

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21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3 이것은 주

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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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
다가

As Jesus approached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36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When he heard the crowd going by, he asked what was 
happening.

37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38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서 하거늘

He call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Those who led the wa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누가복음 18:35~43

오늘의 찬송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28
수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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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
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Jesus stopped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to him. 
When he came near, Jesus asked him,

41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
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Lord, I want to see,” 
he replied.

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
니라 하시매

Jesus said to him,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healed 
you.”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also praise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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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35~39).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

막으로 지나신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인 한 맹인은 사회적 약자, 주변

부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예

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하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38절).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단순한 호칭

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고(17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9~14절). 이 맹인은 그러한 ‘어

린아이와 같은 믿음’, ‘세리와 같은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

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이는 절박한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눈먼 자의 외

침은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자의 음성이 메시아의 귀를 멈

추게 하였습니다.

2.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40~43).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

라느냐?”라고 물으며 맹인의 고백을 이끌어 내십니다(41a절). 그러자 맹인은 주저 없이 고백합

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41b절) 그는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더 깊은 치유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

하시고, 그는 즉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σωζω)’로, 단

순한 신체적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은 눈을 뜨게 했을 뿐 아니라,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지 육체의 눈을 뜬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주변부로 여겨지던 자가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주변에 있

던 백성들도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43절).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는 지금 삶의 어느 영역에서 주님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혹시 신앙의 

감각이 흐려진 채, 습관적 신앙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

답하겠습니까? 그 고백 속에 믿음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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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1~4   1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2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3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

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4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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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hort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
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
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누가복음 19:1~10

오늘의 찬송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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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7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
어갔도다 하더라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

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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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1~6).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리고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앞서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리는 사회에서 죄인의 꼬리표를 붙은 멸시 받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그의 부유함은 불의의 상징으로 여

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를 보기 어려웠던 

그는 달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4절).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행동입니다. 세리

장이었던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겉으로는 우스울 수 있지만, 그에게는 회심과 구원의 여

정을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며 그를 부르십니다(5절). 

그리고 그의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는 삭개오에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 그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은

혜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즉각 반응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 들입니다(6절). 

2.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7~10).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죄

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비난합니다(7절). 그

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도덕성과 종교적 평가가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과 회개의 열매

를 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서서 선언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

다.”(8절) 이는 율법이 요구한 배상의 범위를 넘습니다. 과도해 보이는 그의 고백은 진정한 회

개의 열띤 표현이며 삶의 소유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즉시 구

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9절)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단순한 육적 혈통

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의 열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님은 다시금 자신의 사역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0절) 

삭개오는 예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고’, ‘나무에 오를’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

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에 소극적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봅

시다.

2.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이후,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실천하며 나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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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1~7   1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2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3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4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5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

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6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7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 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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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

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 people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at once.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He said: “A man of noble birth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have 
himself appointed king and then to return.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
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So he called ten of his servants and gave them ten minas. ‘Put 
this money to work,’ he said, ‘until I come back.’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

더라

“But his subject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to 
say, ‘We don't want this man to be our king.’

누가복음 19:11~27

오늘의 찬송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30
금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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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He was made king, however, and returned home. Then he 
sent for the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y had gained with it.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
를 남겼나이다

“The first one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ten 
more.’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Well done, my good servant!’ his master replied. ‘Because you 
have been trustworthy in a very small matter, take charge of 
ten cities.’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
를 만들었나이다

“The second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five 
more.’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His master answered, ‘You take charge of five cities.’
19:13, 16, 18, 20 므나

금은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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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Then another servant came and said, ‘Sir, here is your mina; I 
have kept it laid away in a piece of cloth.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
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hard man. You take out 
what you did not put i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

람인 줄로 알았느냐

“His master replied, ‘I will judge you by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did you, that I am a hard man,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Why then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so that when I 
came back,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
는 자에게 주라 하니

“Then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Take his mina away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en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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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Sir,’ they said, ‘he already has ten!’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
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He replied,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away.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
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But tho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 – bring them here and kill them in front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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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므나를 맡은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1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눈에 보이게 임할 줄로 

기대했습니다(11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도래하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

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깊은 계획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십니

다. 비유 속 귀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한 므나씩 맡깁니다(13절). 

한 므나는 당시 노동자의 넉 달 치 임금에 해당하며, 장사를 하기에는 적은 규모라고 추측됩

니다. 그리고 귀인은 원수들의 반대를 넘기고 통치자의 권위를 받고 돌아옵니다(14~15절). 그

리고 그동안 이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더 큰 다스림을 맡는 

상을 줍니다(17, 19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종

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상을 받은 것처럼 주인은 결과보다 충성도와 성실함을 보십니다.

2. 맡은 것을 감춘 자와 원수들은 벌과 심판을 받습니다(20~27).

비유 속에서 귀인이 맡긴 한 므나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긴 종들과 달리 다른 한 종

은 므나를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 판단하며 두려움과 핑계로 맡

겨진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겨 두었다고 말합니다(21절).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22절) 만약 종이 진심

으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는 주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

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은 그의 행동에 적절한 이유도 되

지 않습니다. 종은 그의 말에 비추어볼 때도 그는 이미 게으르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주

인을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주인은 도리어 한 므나에도 충성한 이들에게 큰 상을 주며 선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은 이제 악한 종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립니다. 그리

고 주인을 거부했던 원수들을 함께 심판합니다. 결국 주인의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신뢰하시 않은 종과 그 주인을 거부한 원수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 시간, 재능, 복음 사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 때가 아니다’ 하며 수건에 싸 두고 있는 은화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2. �나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내 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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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4:3~6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 깨끗한 손과 해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5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6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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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

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One day Elisha went to Shunem. And a well-to-do woman was 
there, who urged him to stay for a meal. So whenever he came 
by, he stopped there to eat.

9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She said to her husband, “I know that this man who often 
comes our way is a holy man of God.

10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

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Let's make a small room on the roof and put in it a bed and 
a table, a chair and a lamp for him. Then he can stay there 
whenever he comes to us.”

11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One day when Elisha came, he went up to his room and lay 
down there.

열왕기하 4:8~17

오늘의 찬송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1
토요일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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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He said to his servant Gehazi, “Call the Shunammite.” So he 
called her, and she stood before him.

13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

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Elisha said to him, “Tell her, ‘You have gone to all this trouble 
for us. Now what can be done for you? Can we speak on your 
behalf to the king or the commander of the army?’” She replied, 
“I have a home among my own people.”

14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
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

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What can be done for her?” Elisha asked. Gehazi said, “She 
has no son, and her husband is old.”

15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Then Elisha said, “Call her.” So he called her, and she stood in 
the do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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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16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
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

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About this time next year,” Elisha said, “you will hold a son in 
your arms.” “No, my lord!” she objected. “Please, man of God, 
don't mislead your servant!”

17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
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But the woman became pregnant, and the next year about that 
same time she gave birth to a son, just as Elisha had tol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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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서

이해 ㅣ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방문합니다(8~10).

엘리사는 사역 중 수넴을 자주 지났습니다. 그곳에는 한 유력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엘리사

를 볼 때마다 식사 대접을 권했습니다(8절).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섬김은 곧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9절)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제안해 그를 위한 ‘작은 다락방’을 마련합니다. 

그곳엔 침상, 책상, 의자, 등잔이 갖춰졌고, 엘리사는 그 공간에서 쉼을 얻었습니다(10절). 이 여

인의 태도는 인색함이나 계산된 환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거룩한 대접’

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외형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았기에 그녀의 섬김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 결과 자신의 일상에 거룩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2.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섬김에 보답합니다(11~17).

엘리사는 여인의 정성과 헌신에 감동하여 게하시를 통해 여인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인에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라고 묻지만, 여

인은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13절). 자신의 섬김

은 어떤 보상이나 특별한 부탁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

의 말을 통해 그녀가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14절). 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이라 선포합니다(16a절).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하나

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지만(16b절), 결국 말

씀대로 아들을 품게 됩니다(17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심을 보시고, 말로 하지 

않아도 가장 깊은 갈망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보상을 바란 적 없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적용 ㅣ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보며, 나의 섬김

과 봉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깊은 갈망을 보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필요와 갈망을 모

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171170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ㅣ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도 ㅣ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6   3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4 기쁨은 오직 주님

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5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6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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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천 년 전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시며 

한없이 낮은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의 아들처럼 살기 위해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였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 

될 수만 있으면 신의 아들이라도 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Pray – 이달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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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오시어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죽는 순간까지 인자로 사셨건만,

우리는 어찌 그리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 2025. 4. 15(화) 새벽기도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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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중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글 조준식 (집사)

Essay –믿음'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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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때 당시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마음은 무겁고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냥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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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약할 때 강함되시네’라는 찬양이 흘러 나왔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요동쳤고

찬양을 듣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걸 느꼈다.

그 믿음이 다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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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나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결코 쉽게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강함이 되어 주셨다.

이제 나는 고백한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고통이 닥쳐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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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hip – 가정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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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주일) ~ 10일(토)  I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

찬양

기도

성경

말씀나눔

기도

주기도문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우

리 가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

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사사기 4:2~3

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

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말씀요약

사사기는 점점 심화되는 이스라엘의 퇴락을 그립니다. 사사기에는 ‘파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

하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에 의

해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에는 일정한 계약 조건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약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노예 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경우, 여

호와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민족에게 파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들의 운명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고 말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

이 스스로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

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대신 가나안 왕 야빈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압제와 잔혹함에 시달리게 되는 운명을 스스로 자초한 것을 보여 줍니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는 말은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 표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2.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전쟁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여

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여호와임을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정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

게 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따르도록 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180



5월 11일(주일) ~ 17일(토)  I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가정

찬양

기도

성경

말씀나눔

기도

주기도문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가정의 선택을 기뻐 받아 주시

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사사기 6:12~18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지라  15 그

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

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

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

니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

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 말씀요약

미디안의 침략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

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가가 부릅니다. “큰 

용사여”(12절) 적군의 눈길을 피해 숨어 있는 그에게 어떻게 ‘힘센 장사’라는 호칭이 따를 수 있었을

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개인의 

두려움과 어둠 아래 놓인 민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과 이스라엘 모두와 함

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평온이 깨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이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자와도 같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은 은혜에 스스로 감사하

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자비가 선행합니다(18절).

1.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의심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

가 있었나요?

2. �하나님은 기드온의 느린 반응과 의심에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기다려 

준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도 흐르길 원합

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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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주일) ~ 24일(토)  I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가정

찬양

기도

성경

말씀나눔

기도

주기도문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사사기 15:14~19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16 이르되 나귀

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 그가 말

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

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

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

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 말씀요약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려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친 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곳에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

각하는 삼손의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목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

게 하십니다. 삼손은 생명이 위기에 처하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한 삼손에

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려 주십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삼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목마름이 해결되고 소생하게 되어 붙여진 샘의 이름입니다.

1.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싸웠는데, 왜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말했을까요?

2. �하나님은 삼손이 실수했어도 여전히 응답하셨어요.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순

간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반복적인 실수와 교만

과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기억하

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삼손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3182



5월 25일(주일) ~ 5월 31일(토)  I  믿음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가정

찬양

기도

성경

말씀나눔

기도

주기도문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

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

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룻기 1:15~18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

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

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

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

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 말씀요약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

고, 각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았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이방민족의 

침략과 기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은 고국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의 다짐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방 나라에서도 신앙의 빛을 잃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자 한 시어머니 나오미

의 믿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면, 룻의 훌륭한 믿음

의 고백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따르거나 지지한 적이 

있었나요?

2. 나도 룻처럼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해 헌신과 충성의 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였듯이 우

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룻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마

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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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소망이 가득한 곳

네 곁의 기도 : 기도의 벽

글 · 그림 소망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2장 18절)

소망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소망부 교사들의 기도제목

이 적힌 ‘기도의 벽’이 세워졌다. 기도의 벽에는 손수 적은 진솔한 기도 

제목과 손바닥 도장이 더해져 간절한 마음이 담겨졌다. 

기도의 벽은 4월 27일(주일)부터 5월 2일(금)까지 6일간 본당 옆 서문 주차장에 세워졌다.

소망부는 2025년 4월 27일 장애인주일을 맞아 특별행사를 진행하였다. 소망1~3부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예

배를 드렸고, 소망부 가족들과 교사들이 이들을 위해 축하공연을 준비해 선사하였다. 3부 예배에서는 두 곡 ‘내 모

습 이대로’와 ‘은혜’로 봉헌 특송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네 곁의 기도’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도가 서로를 위해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

는 뜻깊은 중보의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십자가 중보기도함에 기도제목을 넣어 소망부 가족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소망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네 겹의 기도, 네 곁의 기도’의 방향을 따라, 모든 차이와 다름을 넘

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는 아름다운 연합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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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예배자의 길

헌화이야기 40

5월,
우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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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주일
글 장선영 (권사)

이 시간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복잡한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싸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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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주일
글 최순옥 (권사)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묵묵히 순종하며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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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주일
글 김성진 (집사)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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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따뜻하게 살기
글 이상억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목회상담학] 교수)

Column – 위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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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한가위만 같아라”하는 말처럼 날마다 5월일 수 있기를 소망합

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만든 사회체제 가운데 이런 세상이 있을까 싶은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바벨탑 체제도, 하나의 절대권력 앞에 사람을 결

집했던 왕정 체제도, 또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민주주의 체제도, 모든 인민이 똑같

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도 이루지 못했던 모습을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루어 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

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4:32-35)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삶의 규칙étiquette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켓을 지키

는 행동 방식으로서의 신앙, 일종의 매너manner였습니다. 이들의 신앙 매너는 공동체를 안전safety

하고 안정stability적인, 의미significance있는 집과 같은heimlich 신앙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이루었습니

다. 이런 세상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을 살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봅니

다. ‘나’만 생각하는 처세술處世術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타심으로 조금 더 천천히 

기어를 저단으로 낮춘다는 다운 쉬프팅down shifting을 실천하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당신과 나

는 천천히, 적당하게,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따듯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말도 안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나날을 살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죄죄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

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아

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

게 데워 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있던 얼굴 뽀

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엔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루 종

일 햇무리 한 점 없이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만두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머리

를 얼른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난이만두가 열 개 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

어······. 팔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 주니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

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구. 알았지?” “네, 안

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

구리를 두 번 세 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만두는 못난이만두가 아니었

습니다. 못난이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1)

오늘이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사도 크고 

넓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절부절, 전

전긍긍, 좌불안석,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큰 눈으로 큰 걸음을 걸으며 살아 내는 오

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 김초혜의 짧은 시를 소개합니다.

소리를 내면 깊은 강이 될 수 없다2)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

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

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4-8)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행 8:1-3). 많은 성도들은 박

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빌립 역시 사마리아로 불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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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철환, 『못난이 만두이야기』 (가이드포스트, 2006).

2) 김초혜, “사랑”, 『사람이 그리워서』 (시학, 2008).



력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쓰인 빌립의 모습은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당당하게 내려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상의 땅 사마리

아에 큰 기쁨이 불어왔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아나스포라ἀνασπορά, 하나 되는 상황이건, 혹은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건, 주

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랑스러운 신앙공동체로서 따뜻한 교회인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건설해야겠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가정 공동체이기도 합니

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안을 때마다, “하콜 이흐예 베세데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말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

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키시고 어떤 순간에도 동행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이런 

비슷한 강단 격언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기도하는 사

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많이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잘해 주실 겁니다.” 씩씩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

키실 테니까요. 물론 사랑을 외치고 살아도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달라

지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은 미세한 안개비에 젖는 것 같아 세월이 흘러야 알아질 테니

까요. 하지만 “하콜 이흐예 베세데르 ” “우와”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다니면 좋겠

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서 지으시고 조성하셨으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신앙고백을 한번 들어 보세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없어져도 된

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5월, 우리 따뜻하게 살아요. 36.5도의 체온으로 세상을 훈훈하

게…. 우와~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

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

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 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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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성경과 상징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천천히 눈을 뜨면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바라보던 풍경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색채, 

형태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눈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하

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았을 때 마주친 그 맑은 눈동자, 연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설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속에 흘렸던 눈물 등…. 우리는 눈을 통해 세

상을 보고, 사랑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눈은 매우 정교한 기관입니다. 인간의 눈은 약 1억 3천만 개의 시각세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초당 10번 이상 깜박이며 눈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눈은 천만 가지 이상

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고,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감정과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눈은 외부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생물학적 기관을 넘어서서 인간의 영적 상태와 

분별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내면

을 살피시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

십니다.

영혼의 창문: 바른 시선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

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 이는 우리의 눈(시선)이 우리의 행동과 

눈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

상징으로 바라보는 
성경 이야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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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이 내면의 상태를 드러

내는 창窓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맑고 선한 눈은 온몸을 밝게 하지만, 어두운 눈은 온몸을 어둡

게 만듭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며, 인간의 내적 상태와 영적 통찰력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금과 은을 탐하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

렸습니다(수 7:21). 그는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며 자신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죄를 불러왔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

랴”(욥 31:1)라고 하며 자신의 시선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

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집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

이 멀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행 9:8-

18).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우

리의 눈(시선)은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보통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

신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더 정확한 뜻은 “여호와께서 바라보신

다”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살피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라아ראה”에서 왔

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나아

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바칠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

시며 늘 바라보고 살피는 분이십니다. 

눈이 열리다

따라서 ‘눈’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눈’이라는 단어는 

866번이나 등장합니다. 단순한 육체 기관을 넘어 영적 통찰력과 분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녀의 눈을 열어 물

웅덩이를 보게 하셨습니다(창 21:19). 하갈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개입

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길을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여호와

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왕하 6:17)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려 하나님

의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항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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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고 기도하며 주의 가르침(율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은 

벧엘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꿈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창 28:12). 에스

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불 바퀴 환상을 보며(겔 1:4-28), 다니엘은 종말의 비밀을 목격합니다(단 7:1-

28). 이 모든 장면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

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진정한 시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꿈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은 매일 수천 개의 이미지와 정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우리 시선의 초점이 흔들

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모

세는 애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

럼”(히11:27)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행 7:56). 이들의 시선은 현실 너머 영원한 소

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눈의 정욕”(요일 2:16)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

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히 11:1). 우리

의 육체적 눈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

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

는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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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 기도회

4월 첫째 주

소망교회는 올 한 해 온 성도가 함께하는 ‘네 겹

의 기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월 19일 삼일기

도회 때,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

구하는 ‘나라 사랑 기도회’가 열렸다. 당회 서기 

이혜선 장로로부터 권사회 회장 전진숙 권사, 청

년부 회장 김태원 집사 순으로 각각 말씀 낭독 

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강사로 나선 연

동교회 원로 이성희 목사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

상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진 담임목사의 

인도로 합심 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은 주어진 기

도 제목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이번 나라 사

랑 기도회는 장로, 권사부터 청년층까지 온 교회

가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네 겹의 기도 프로젝

트는 신청자가 하루 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교

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24시간 체인 기도로 

이어진다. 또한 본당 1층 로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작성하는 ‘기도 담벼락’을 운영한다. 

소망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

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네 겹의 기도 프

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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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로선거

4월 셋째 주

소망교회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가 성도들의 기

도 속에 진행됐다. 지난 4월 6일, 1차 투표를 위

해 ‘소망 풍경’에 장로 후보자와 부교역자, 선거

관리위원들이 모였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선거

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 기

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했으며, 교회를 섬기

고 성도를 돌보기에 합당한 장로가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했다.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장로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투표는 아침 7시부

터 오후 5시 15분까지 계속됐다. 첫번째 투표에

서는 3분의 2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상위 

후보 10명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했다. 13일 

2차 투표에서는 3,200표 가운데 3분의 2에 해

당하는 2,134표 이상을 득표한 송근존, 김명규, 

이영민, 이한웅, 구교문 집사가 장로로 피택됐

다. 피택된 예비 장로들은 “부족하지만 일꾼 삼

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마음

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길 것”이라 

다짐했다. 피택자들은 앞으로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 고시를 거쳐 올 11월 임직식을 가진다. 다음 

장로 선거는 2년 뒤인 2027년에 있다. 성도들의 

소중한 한 표로 피택된 예비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 성숙을 이루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힘쓰기를 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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